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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LED, Tianjin 공장 본격가동
생산라인 3개로 확대 TV용 모듈 생산 … 글로벌시장 공략 첨병

삼성LED가 중국 Tianjin 공장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.

삼성LED는 6월9일 중국 Tianjin에서 김재욱 사장과 중국삼성 박근희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

지법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.

Tianjin법인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급증하는 LED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, 앞으로 생산성

및 품질 개선에 주력해 세계 최고의 LED 패키지 및 모듈 생산기지로 만들 계획이다.

김재욱 사장은 “Tianjin법인은 삼성LED가 글로벌 정상에 오르는 데 첨병 역할을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2009년 6월 삼성전기 중국 고신법인의 LED 부문이 분리돼 출범한 삼성LED Tianjin법인은 부지가 4만3000

㎡로 Tianjin기술개발구에 위치하고 있다.

Tianjin법인은 생산라인을 3개로 확충하고 생산품목을 LED 패키지에서 LED TV용 모듈로 확대하는 등 생

산능력 확대에 주력해 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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